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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잘 안됩니까?   15-11-23a

춘추시기에 송나라에는 술을 파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만든 술은 맛도 좋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이 손님에게 친절했으며 태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좀 더 잘해보려고 술집 주인은 술을 판다는 표지를 높이 달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이 표지를 올려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팔지 못하는 술은 시어져서 내버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집주인은 한는 수 없이 옆 마을에 사시는 식견이 넓고 깊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술장사가 잘 되지 않는지를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거야 당신 집의 개가 사납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술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개가 사나운 것과 술장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명한 노인은 차근 차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개가 사나우면 누가 술을 사러 당신의 집에 가겠오? 어떤 집에서는 아이에게 술 주전자를 들려 술을 사러 보내는데 개가 왕왕 짖어대며 아이를 물을 듯이 요란을 피우면 술을 사러 간 아이는 도망을 갈 것 아닙니까? 당신의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그 개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사가  잘된다고 말하는 업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겸손해서 잘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의 고사가 말해주듯이 장사가 잘 안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나마 동포들의 업체를 많이 방문하여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장사가 잘 안되는 이유를 여러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는 업소는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마음씨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손님이 없다고 업소에서 신문이나 읽고 있거나 TV를 시청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고객을 찾아 나서는 방법은 많지만 우선적으로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뿐만 아나라 조그만한  광고라도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2. 업소의 환경을 정돈하여 찾아 오는 고객에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거나 낙서가 지저분하게 쓰여져 있으면 찾아온 고객은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위생이나 청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업소는 그 업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심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낙서는 즉시 지우고 화장실의 청소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악취제거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종업원들의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면 고객들이 호감을 갖기 어렵숩니다. 고객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객을 감동시키는 태도를 함양하는 훈련을 시킬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찾아 오는 고객과 친분을 맺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의 명함을 얻어서 고객의 성명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수시로 그분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그 고객과 친해지고 그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도록 노력을해야 합니다.

5. 주중 7일  24시간 업주와 통화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6. 고객의 의견을 상시로 수집해야 합니다. “고칠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고객들은 좋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이나 업소 자체에선만 불황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인에게는 눈에 띠지 않지만 고객의 눈에 띠는 원인을 찾도록 노력을 하면 상태는 호전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을 드린 술집에서 개를 그냥 둔채 아무리 술을 잘 만들고 광고를 한다해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